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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대표적인 마약인 필로폰 모습〉

지난달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14호 법

정은 한 남성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. “양심적

으로, 마약했습니다. 그런데 잘못된 수사가 

있지 않았습니까!” 필로폰을 투약해 현행범으

로 체포된 김모씨(46)는 흥분한 목소리로 이

야기하고 있었다. 최후 진술에 앞서 김씨의 국

선변호인은 “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

하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.”고 말했다.

사건은 지난 1월15일 오후 4시쯤 벌어졌다. 

이틀 전부터 서울 종로구의 한 숙박시설에 투

숙 중이던 김씨는 이날 파출소 소속 경찰관과 

마주했다. 업주는 “8만원 내고 이틀 전 투숙했

는데, 추가 투숙비를 달라고 하자 화장지를 주

면서 돈이라 하는 등 이상한 말을 한다.”며 신

고한 것이다.

출동한 경찰관은 객실을 찾아 직접 김씨와 

이야기했다. 김씨는 눈을 뒤집으며 흰자를 보

였고 정상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. 경찰

관은 종로경찰서 마약전담팀 출동을 요청했

다.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은 주사 자국이 난 

것처럼 보이는 김씨의 팔뚝을 보고 객실 안

을 수색해 피 묻은 일회용 주사기 등을 찾아냈

다. 흰색 가루 비닐 봉지도 발견했다. 형사들

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.

분명해 보이는 이 사건에서 김씨가 무죄를 

주장한 것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위법하게 이

뤄졌다는 이유에서였다. 애초에 필로폰 투약 

소지를 의심할 정황이 없는데도 영장 없이 강

제로 객실에 침입해 수색했고, 그 사유를 제대

로 고지하지도 않아 위법한 수색이니 압수한 

주사기나 마약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김씨는 

주장했다.

“양심적으로, 마약했습니다.” 

고백한 그는 왜 무죄를 주장했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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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사건에선 증거능력을 인정 받아야 증거

로 사용할 수 있다.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법관

이 자유판단에 따라 그 증명력을 평가한다.

체포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. 현행범은 

누구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, 범죄를 

저질렀음이 명백하고 체포할 필요성이 있으

며 도망의 염려가 있는지 등으로 판단해야 한

다. 김씨는 또 경찰이 체포 사유와 변호인선

임권,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해야 하는 ‘미란다 

원칙’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.

법정에선 김씨 체포 당시의 ‘바디캠(경찰관이 

몸에 부착하는 카메라)’으로 촬영된 영상이 증

거로 제출돼 상영됐다. 김씨와 경찰관들이 고

성이나 욕설을 주고 받는 등 소란스런 모습이 

담겼다. 김씨 측 변호인은 “미란다 원칙을 고지

했는지 영상에 정확히 나오지 않았고, 경찰관

의 추측만으로 혐의가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

서 수색이 이뤄져 적법하지 않다.”고 주장했다.

결국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능력이 없고, 

현행범 체포도 적법하지 않으니 마약 투약 증

거는 오직 그의 자백 뿐이라는 것이다. 형사소

송법 제310조는 “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

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

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.”고 규정한다. 변호

인은 “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없다.”면서도 

“다만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최대한 선처해 주

기 바란다.”고 덧붙였다.

“부끄럽고 뻔뻔한 말일 수 있지만 전과로 판단

하지 않으면 고맙겠습니다.” 그는 변호인 최후변

론이 끝나자 피고인석에서 일어서 차분히 이야

기를 시작하더니 곧 흥분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.

“눈에 흰자 보인다는 걸로 마약을 했다는 게 

얼토당토하지 않습니다. 부잣집 아들내미나 

가족이 빵빵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. 

제가 (처벌받은)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지 경

험 없는 사람은 경찰서 가면 무지막지하게 당

합니다.” 김씨는 한바탕 자기 이야기를 쏟아

내더니 검사를 향해서 소리쳤다. “어떤 검사

님이 쓴 책도 봤는데 ‘법이 공정하냐, 그렇지 

않다’고 하더라구요. 뉴스에 보니까 ○○그룹 

회장 아들인가는 (마약 투약해도) 그냥 놔두

다가 시끄러우니까 자기가 ‘구속되겠다’ 하고, 

그런거 보면 안 부끄럽습니까!”

이 같은 ‘호소’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

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달 22일 김씨에게 징역 

2년을 선고했다. 마약 투약을 상당히 의심할 

만한 상황이었으므로 긴급하게 영장 없이 수

색한 경우에 해당하고 현행범 체포 요건도 갖

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. 숙박업주의 신

고 경위와 파출소 경찰관과의 대면 상황, 김씨

의 모습 등 당시 상황을 기초로 경찰이 재량껏 

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절차엔 문제가 없다

는 것이다. 박 판사는 “현행범 체포 후 사후 영

장을 청구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압수수색 및 

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.”며 수사

과정에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도 인정했다.

박 판사는 김씨가 지난해 12월 출소 후 한 

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마약을 투약하는 등 모

두 6차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

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들면서 “죄책이 굉장

히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.”

고 했다.

(출처/경향신문 & 경향닷컴)


